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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 배출제로 규정 제출
-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줄이겠다는 

‘핏포 55(Fit for 55)’의 일환으로 건물을 탈탄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성능규칙에 합의했
다고 발표했음 

- 이 제안은 2021년 12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했는데, 2030년 신축건물 넷제로, 2050년까지 기존건물 
탈탄소화가 목표임 

- 건물은 가장 탄소중립이 어려운 곳 중 하나이지만, 건물은 EU 소비 에너지의 40%, 에너지 관련 온실
가스 배출의 36%를 차지하며,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의 80%가 난방, 냉각, 온수에 사용됨 

- EU이사회는 또 2028년부터 공공기관이 소유한 신규 건물을 배출제로 건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음 

- 또 2026년 말까지 25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신규 공공 및 비주거용 건물, 2029년 말까지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배치해야 한다는 요건도 구상중임

  
2. EU, 초미세먼지 허용치 절반 이하로… 대기 · 수질오염 규칙 강화, 제약사와 화장품사 주목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최대 허용 농도를 절

반 이하로 줄이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에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내용의 강화된 대기·수질
오염 규칙을 제안했음

- EU 집행위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연간 한도를 현재 25μg/m³에서 2030년까지 10μ
g/m³로 낮추겠다고 밝혔음

-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대기오염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임 수질 개선 대책에는 제약사나 화장품 제
조사 등이 폐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음 

- 또,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나 영구적인 오염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을 포함, 
25개의 새로운 오염 물질을 유해 물질로 지정했음 일각에선 이번 규칙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음

 

3. EU, 내년 기후변화목표 상향 조정에 합의
- COP27 당사국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관련, EU의 기후장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량 억제 목표를 올리기로 합의했음

-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세계 3위 오염국인 EU의 27개국은 
‘가능한 한 빨리’ 목표치를 상향조정키로 약속했음 

- EU가 12개의 배출가스 감축법 협상을 마칠 때까지는 상향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 협상은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음 

- 이외에도 EU의 탄소시장을 정비하는 12개 법안의 마감이 곧 다가올 예정이며, EU는 또 이번 COP27
의 최대 현안인 개도국 ‘손실과 피해’ 보상 또한 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음 

(ESGToday, 2022.10.25) Emily S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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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10.27) 박용하 기자 

(Reuters, 2022.10.25) Kate Abnett, Bart H. Meijer 기자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0271459001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0271459001
https://www.esgtoday.com/eu-proposes-rules-requiring-all-new-buildings-to-be-zero-emission-by-2030/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027145900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eu-countries-meet-agree-stance-un-climate-negotiations-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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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2.10.26) 김태영 기자

(뉴시스, 2022.10.24) 김예진 기자

(더구루, 2022.10.22) 김소연 기자

1. 美 에너지부, 풍력에너지 지원 위해 2800만 달러 지출
- 미국 에너지부는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육상과 해상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을 낮추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3000만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음 

- 에너지부의 자금은 4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데, 970만달러(약 140억원)는 장거리 해상풍력
으로부터 대량의 전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690만달러(약 
99억원)는 사회 과학 연구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연안 지역사회가 연안 풍력 개발로부터 이익을 얻
을 수 있게 돕는 프로젝트에 사용됨

- 또, 지역사회에서 분산 풍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
해 330만달러를 사용하고, 800만달러(약 115억원)는 박쥐가 풍력 터빈을 피하는 기술을 개선하는 프
로젝트를 지원함

 

2. “日, 원자력 등 발전소 건설시 20년간 수입 보증 방침”
- 일본 정부가 원자력·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장기적인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구조를 도

입할 방침임 

-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가 이러한 발전소 건설을 할 경우, 향후 20년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
조를 도입하여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발전소 사업 전망을 세우기 쉽도록 고쳐 신설을 촉진하고, 전력 부
족 개선을 꾀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심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2023년도에 관련 방침을 도입할 전망이며 발전소 운
전 시작일에서 원칙적으로 20년간 수입을 보증하는 것을 상정할 예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배터리 발전소 신설도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

 

3. 전쟁발 에너지 위기 속… 캐나다, 차세대 소형 원전에 1조 92억원 투자
- 캐나다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해, 지역 전력기업에 9억 7000

만 캐나다달러(약 1조92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음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캐나다인프라은행(CIB)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온타리오발전(OPG)에 9억
70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여, 청정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CIB의 투자 중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소유한 전력기업 OPG는 온타리오주 달링턴 원전단지 인근에 
SMR 건설을 추진 중임 

-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OPG가 목표대로 SMR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G7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I22FJHY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4_0002058971&cID=10101&pID=10100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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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Today, 2022.10.21) Mark Segal 기자

(연합뉴스, 2022.10.27) 유철종 기자

(조선비즈, 2022.10.26) 연선옥 기자

1. 구글, 24시간 365일 무탄소 에너지 구축 위해 런던, 파리 등과 제휴
- 100개 가량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기후 네트워크인 C40과 구글은 도시가 24시간 내내 청정에너

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4/7 CF(Carbon-Free) 에너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도시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5% 이상, 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은 구글이 도시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전략, 광행,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돕는 걸 목
표로 함

- 이 프로젝트는 런던, 코펜하겐, 파리 등 초기 시범도시에서 적용하며, 청정에너지 조달, 태양광과 풀역 
자원이 가장 풍부한 시간대 에너지 사용 전환, 미니 그리드와 배터리 저장을 통한 지역 청정에너지 확
대 등 지역 혹은 도심 중심의 에너지 솔루션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구글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90만달러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이 구글에너지를 통해, 재
생에너지 그리드와 배터리, 에너지 관리 솔루션 등을 통합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표준을 잡겠다는 
비즈니스적인 야심도 큰 것으로 보임

 

2. 벤츠,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 패션 제품 출시… 업사이클링 실천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폐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사례가 늘고 있음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00% 재활용(recycling) 폴리에스터·폴리아미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제
품 총 21종(의류 9종, 모자 11종, 가방 1종 등)의 제품을 론칭했으며. 모든 제품은 100% 재활용 소재
를 사용해 만들어졌음

- 벤츠코리아 역시 플라스틱뱅크의 소셜 플라스틱 소재와 37.5테크놀로지의 리사이클링 폴리에스테르 
등 소재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며, 내년에는 타이어와 안전벨트 등 수명을 다한 차량 관련 소재를 활용
해 만든 제품을 출시할 계획임

 

3. “美석유사 옥시덴탈, 세계최대 탄소제거 공장 착수”
- 미국 거대 석유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Occidental Petroleum)’과 캐나다 신생 기업 ‘카본 엔지니

어링(Carbon Engineering)’이 연간 50만t의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할 능력을 갖춘 공장 건설에 착
수했음

- 옥시덴탈 최고경영자(CEO)인 비키 홀럽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의 부지에 건설될 세계
최대 CO2 포집 공장 기공식은 다음 달 29일에 열리며, 가동은 2024년 말에 시작될 예정임 

- 이 공장은 산업에서 나온 CO2나 대기 중의 초과 CO2를 공기 중에서 직접 회수해 제거하는 직접공기
포집(Direct Air Capture·DAC) 방식을 활용할 계획임 

- 옥시덴탈이 석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CO2뿐 아니라 대기 중의 초과 CO2나 산업에서 나오는 CO2
까지 포집해 처리하는 기술을 상용화하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상당한 진전이 기대됨

https://www.esgtoday.com/google-partners-with-cities-including-london-paris-to-pursue-24-7-carbon-free-energy/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150200009?input=1195m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2/10/26/M2LTGI6VDNEHNJNH75TYDINVU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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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2.10.24) 양지윤 기자

(뷰어스, 2022.10.25) 정지수 기자

 (이투뉴스, 2022.10.24) 채제용 기자

1. SK에코플랜트, 이산화탄소 자원화 연구 착수
-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심상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환경에너지사업소

(폐기물 소각시설) 배기가스의 생물전환 CCU(탄소 포집·활용)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여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연구에 본격 착수함

- 연구팀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미세조류를 배양한 뒤, 가
공을 통해 플라스틱 대체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음 

- 이는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고 함 

- 이외에도 SK에코플랜트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미세조류를 건조해 식물체 바이오매스를 20% 이상 
함유하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2. GS건설, 친환경 ESG경영 활동 지속…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기술개발 나서
- GS건설은 에코프로에이치엔과 ‘암모니아 기반 저탄소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여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나섰음

-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고효율 암모니아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기술을 공동개발할 예정임

- GS건설은 기존 플랜트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을 위한 반응기와 공정 개발을,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친환경 기술 역량을 활용해 고효율 통합 촉매 개발을 맡게 됨

- 이번 MOU는 암모니아를 반응기에서 고효율 촉매와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생산기술을 양사가 공동으
로 개발하고, 2026년까지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파일롯(Pilot) 설비 건설 및 운영을 목표로 함

 

3. SK케미칼 “재활용 소재 용기 늘리자”… 국내외 식품업체와 협력 확대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SK케미칼이 식품업계와 손잡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정부가 물리적 재활용 페트를 식품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가 올해부터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식품접촉 용기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일정 비율 이
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에서 기인함 

- SK케미칼은 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2024년까
지 울산 2공장에 1000억원을 투자해 11만톤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페트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함

- 국내는 물론 해외 식품업체와도 재생원료 사용 용기를 적용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화학적 재활용 기
술을 적용한 ‘스카이펫 CR’을 공급하여 제주삼다수 생산 체계를 구축함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H4UJ3JX
http://theviewers.co.kr/View.aspx?No=2579547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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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중립 건물 위한 행동계획 발표··· 미국은 녹색에너지 투자활성화 위해 세부규칙 마련
- 유럽연합(EU) 이사회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55%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인 ‘Fit For 55(핏포55)’의 

일환으로, 건물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 성능 규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을 넷제로로 만들고 2050년까지 탄소를 제
거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집행위원회는 1년간 합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건축물 에너지 성능
에 관한 지침(EPBD)'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따르면, 2030년 1월 이후 짓는 모든 신축 건물은 탄소중립 건물이어야 함. 탄소중립 건물은 신재
생에너지를 통해 소량의 에너지로 고도의 에너지 성능을 발휘하는 것임. 공공 부문이 소유하거나 새
로 짓는 건물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됨. 기존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김

- 건물은 탄소배출의 주요 원천이고 한번 건축되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주요 탄소 감축원 
중 하나임.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건물은 EU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40%, 에너지 부문 탄소배출
의 36%를 차지함

- 개정하는 EPBD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2050년까지 공공·민간 주택·비주거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
율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리노베이션 행동계획(Renovation Action Plans)'을 작성해야 함. 
2025년 1월 1일까지 행동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5년 주기로 제출함

- 행동계획에는 자국 내 건물 현황, 연간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저효율 건물 분류, 리
노베이션 장애요인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함. 또, 건물 형태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리노베이션 비율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 관련 당국의 지원 조치를 담아야 하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2030
년·2040년·2050년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함

- EPBD의 중심에는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이 
있음. MEPS는 에너지 비효율적 건물을 진단하는 기준임. 2027년 1월까지 모든 상업용·공공 건물은 
MEPS에 따라 최소한 F등급을 받아야 하고, 2030년 1월 1일까지는 E등급에 도달해야 함.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250㎡ 이상의 모든 신규 공공 및 비주거용 건
물에, 그리고 2029년 말까지 모든 신규 주거용 건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배치한다는 요건도 구상 중
임. 또, 현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리노베이션 이력 및 탄소중립에 필요한 추가 리노베이
션 항목 등을 담은 '리노베이션 패스포트'도 도입하기로 함

- 미국 재무부(DOT)는 녹색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인센티브 약 2700억달러(약 
385조원)에 대한 세부 규칙을 개발하려 클린 파워(clean power) 그룹, 유틸리티, 노조 등과 회의를 시
작했다고 로이터가 26일(현지시각) 보도함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이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16
개 산업 단체, 2000개 이상의 전력회사, 100만명 이상의 미국인 근로자를 만났다고 미 재무부(DOT)
가 밝힘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08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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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에너지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새 규칙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음. 새 규칙은 풍력, 태양광 및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30%인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함. 또, 탄소 포집에 대한 인센티브와 무배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1069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 이 규칙은 미국 공장에서 태양 전지판이나 배터
리 같은 부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도 포함함

- 아울러, 새 규칙은 ▲풍력, 태양광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세 공제 연장 ▲탄
소 포집 및 격리 크레딧의 확장 및 확장 ▲원자력 및 수소 발전의 생산 크레딧 ▲바이오디젤에 대한 
크레딧 확대 및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함

- 전력 인버터, 배터리 및 기타 태양광 설비용 장치 공급업체인 인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 Inc.)
는 25일(현지시각) 내년부터 미국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내 생산품에 대
한 구체적인 세액 공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거의 밝히지 않음

- IRA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지급을 돕기 위해, 연속 3년 동안 평균 조정 재무제표 수익을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 보고하는 미국 내 기업에 15%의 대체 최저 세금과 공기업의 특정 주식 환매에 대한 1%
의 소비세를 추가함

- 릴리 바첼더(Lily Batchelder) 세무정책 차관보는 로이터에 적어도 6차례의 원탁회의가 열린다며, 이
는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이번 원탁회의는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이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청정 차량 공제 같은 주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는 6개의 통지(notice)를 발표하
면서 열리는 것임

- 6개의 통지는 ▲청정 차량 세금 공제 ▲제조에 대한 에너지 보안 세금 공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
선 인센티브 ▲특정 에너지 발전 인센티브 ▲세금 공제의 선택적 지급 및 이전 ▲임금, 견습, 미국 내 
콘텐츠 및 에너지 커뮤니티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